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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조정을 요청할 권리는

연체한 뒤에 생긴다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그 한계

2024년 10월 17일부터 연체한 사람은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이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요청할 수 있는 때는 연체한 뒤부터다. 금융회사가 이 권리를 알려야 하는 때는 연체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넘기려 할 때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그 정보가 넘어간다. 알림이 오는 시점에는

신용기록이 이미 나빠지기 시작한다.

연구소는 이 사안을 신청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알리는 시점이 늦은 문제로 본다. 권리를 만든 조항과 알림을

정한 조항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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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요청권은 연체한 날부터

생긴다. 알림 의무는

연체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넘기려 할 때 생긴다. 두

시점이 같지 않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금융회사에 직접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

요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언제 알려

주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연체한 사람은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이다. 연체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시작된 채권이라야 한다. 요청권은 연체한 날부터

생긴다. 그 권리를 알릴 의무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넘기려 할 때 생긴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그 정보가 넘어간다. 알림이 오는 시점에는 신용기록이 이미

나빠지기 시작한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갚기 어려워질 것 같으면 연체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전화한다. 연체 전에 갈 수 있는 통로는 그곳뿐이다. 이미 연체했다면

돈을 빌린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한다고 말한다. 요청권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그 자리에서 묻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이 보고서에서 채무조정은 빚의 이자나 원금을 깎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빚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다.

빚과 소득은 중위값을 썼다. 큰 금액 몇 건이 평균을 끌어올려 보통

사람의 처지와 멀어지기 때문이다.

법원 통계는 서울회생법원 값이고 전국 값이 아니다. 해당 표에 주석을

달았다.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그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고, 표지와 요약과 숫자 상자에는 넣지 않았다.

어려운 말은 처음 나올 때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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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법원에 오는 사람의 빚은 1억 원 언저리다

빚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 어디로 가는가.

9,696만 원

개인회생 신청인의 빚 중위값

2025년 상반기 · 서울회생법원

236만 원

같은 신청인의 한 달 수입 중위값

2025년 상반기 · 서울회생법원

33.2%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율 중위값

2025년 상반기 · 서울회생법원

빚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이 마지막에 가는 곳은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상반기에 개인회생 10,840건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1 신청인 1인당 빚은 중위값이 9,696만 원이었다. 평균값은

15,888만 원이다. 두 값이 6천만 원 넘게 벌어진다. 빚이 아주 많은 몇 건이

평균을 끌어올리므로 이 보고서는 중위값을 쓴다.2

신청인의 79.8%는 빚이 2억 원 이하였다. 열 명 중 여덟 명꼴이다.

수입 쪽을 보면 처지가 더 뚜렷하다. 한 달 수입 중위값은 236만 원이다.

신청인의 57.8%가 한 달에 250만 원 이하를 번다. 열 명 중 여섯 명꼴이다.

빚 9,696만 원을 수입 236만 원으로 나누면 마흔한 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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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36만 원을 벌면서

9,696만 원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에 온다. 빚이

수입의 마흔한 달치다.

개인회생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나눠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절차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법원이 정한 변제율은 중위값이 33.2%다. 빚 1억 원이면 3,32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다는 뜻이다. 변제기간이 3년보다 짧아진 사건은

1,129건으로 10.4%였다.

파산으로 오는 사람은 나이가 더 많다

개인파산은 다른 집단이다. 빚 총액 중위값은 10,347만 원이다. 평균값은

40,596만 원으로 중위값의 네 배 가까이 된다.3

60세 이상이 51.14%, 50대가 27.22%다. 50세 이상이 78.36%로 열 명 중

여덟 명꼴이다. 한 달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69.2%다.

파산에 이른 이유는 겹쳐서 나타난다.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경우가 46.65%

다. 열 명 중 다섯 명꼴이다.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42.92%,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40.91%다.4

세 가지 모두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의 질문이 나온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표 1> 갈 수 있는 곳은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뉜다

빚을 갚기 어려울 때 요청할 수 있는 다섯 갈래. 2026년 8월 14일 확인

갈래
어디에

요청하나
언제부터 대상 한도 깎아 주는 것 나눠 갚는 기간

금융회사

채무조정

돈을 빌린

금융회사
연체한 날부터

계좌별 원금

3천만 원 미만

회사 기준표에 따라

이자와 원금

회사에 따라

최장 10년

신속

채무조정

신용회복

위원회

연체가 우려될

때

~연체 30일

총 15억 원 이하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원금 최대 15%

최장 10년

이자율

채무조정

신용회복

위원회

연체 31일

~89일
총 15억 원 이하

연체이자 면제,

금리 30~70%
최장 10년

개인

워크아웃

신용회복

위원회
연체 90일부터 총 15억 원 이하

이자 전액,

원금 20~70%
무담보 최장 8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원

갚기 어려워진

때
법에서 정한 한도

법원이 정한 몫을

뺀 나머지
원칙 3년

주: 1) 신속채무조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채무자가 대상이다.

2) 총 15억 원 이하는 담보 있는 빚 10억 원과 담보 없는 빚 5억 원을 합한 한도다.

3)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20~70%는 금융회사가 손실로 털어 낸 채권에 적용한다. 아직 털어 내지 않은 채권은 최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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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신청 수수료는 5만 원이다. 금융회사 채무조정에는 이 수수료가 없다.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여신금융협회 신용회복지원 안내, 우리은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를 정리.

표 1을 가로로 읽으면 순서가 보인다. 연체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가고,

연체한 뒤에는 금융회사에도 갈 수 있다. 90일이 넘으면 원금을 깎는 절차가

열린다.

이 가운데 2024년 10월에 새로 생긴 것이 첫째 줄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아직 연체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 채무조정을 알아볼

단계가 아니다. 표 1의 둘째 줄부터 본다.

내 빚이 계좌별로 얼마인지 적어 본다. 합계가 아니라 계좌마다 따로

센다.

확인하는 곳 · 각 금융회사 앱의 대출 내역. 한 계좌의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라야 금융회사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1

각 대출의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한다. 2024년 10월 17일이

기준선이다.

확인하는 곳 · 금융회사 고객센터. 연체 시작일을 물으면 알려 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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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를 내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한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한 사람이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빚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만들었다.

2장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절차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000만 원

요청할 수 있는 계좌별 대출원금 상한

이 금액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

10영업일
금융회사가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

동의 여부를 정하는 기한도 같음 ·

신용회복위원회

2024.10.17
이 날 뒤에 연체가 시작된 채권만 대상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다섯 단계다. 요청, 심사, 결과 통지, 동의, 조정서 작성이다.

먼저 대상이 되는지 본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라야 한다. 연체는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시작됐어야

한다. 지금도 연체 중이라야 한다.5 카드대금이 밀린 경우에는 연체가 생긴

시점의 잔액을 원금으로 본다.

신청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다. 영업점, 전화, 팩스, 누리집, 앱으로 갈린다.

내는 서류는 대체로 네 가지다.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다. 채무조정안은 얼마씩

언제까지 갚겠다는 계획이다. 한 은행은 이 계획을 쓰기 어려우면 빼고 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회사는 심사한다. 결과는 10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6

조정안을 받은 사람은 다시 10영업일 안에 동의할지 정한다. 동의하면

조정서를 쓰고 합의가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업무를 맡긴

경우에만 대신 처리한다.7 조정 내용은 각 금융회사의 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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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힌 거절 사유는 여섯 가지다.8

첫째는 합의를 깬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둘째는 빚이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셋째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다.

넷째는 금융회사가 고쳐 달라고 세 번 넘게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은 경우다.

다섯째는 갚을 능력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요청한 경우다. 여섯째는 갚을

의무가 시효로 사라진 빚인 경우다.

여기에 더해 여러 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를 멈춘다

금융회사는 빚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기 10영업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9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이 깨져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 여기 든다.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것과 채권을 다른 곳에 넘기는 것도 든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조치를 제한한다.

<표 2> 같은 요청권인데 회사마다 깎아 주는 폭이 다르다

금융회사 아홉 곳의 채무조정 안내문 비교. 2026년 8월 14일 확인

회사(업권) 신청 방법 상환 유예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한국씨티은행

(은행)
영업점, 전화 최대 6개월

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
인하 –

하나은행

(은행)

영업점,

누리집, 앱
최대 6개월 최대 120개월 감면 –

중국은행 서울지점

(은행)
영업점

최장 1년

(6개월 단위)
최장 10년

약정 이자율의

30~70%, 하한

3.25%

0~30%

비씨카드

(카드)
전화 있음 있음 조정 있음

다올저축은행

(저축은행)
누리집 있음 있음 인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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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권) 신청 방법 상환 유예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하나생명보험

(보험)
팩스

최장 1년

(6개월 단위)
최장 10년

약정 이자율의

30~70%, 하한

4%

0~30%

한양증권

(증권)
영업점, 누리집 있음 있음 인하 있음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공기관)
서면 – 분할상환 – 있음

강원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서면 – 분할상환 – 있음

주: 1) 각 회사가 누리집에 올린 안내문에 적힌 것만 옮겼다. 줄표는 그 항목이 안내문에 없다는 뜻이고, 그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2) 한국씨티은행의 상환 유예는 카드론과 리볼빙에만 적용한다. 담보대출 기간 연장은 남은 만기에 최대 10년을 더하는 방식이다.

4) 실제 조정 폭은 각 회사 내부 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표의 값은 상한이다.

자료: 각 회사와 생명보험협회의 채무조정 안내문 원문(확인일 2026년 8월 14일)을 정리.

표 2에서 갈리는 칸은 오른쪽 두 개다. 이자율을 어디까지 내리는지, 원금을

깎는지가 회사마다 다르다. 기간 연장 한도는 회사에 따라 두 배 넘게

벌어진다.

같은 권리를 같은 조건으로 행사해도 결과가 달라진다. 어느 회사에서

빌렸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여러 회사에 빚이 있어도 한 번에 다 신청할 이유는 없다.

계좌별로 요건이 갈리므로 대상이 되는 것부터 한다.

거래하는 회사의 채무조정 안내문을 찾아 읽는다. 신청 방법과 조정

범위가 거기 적혀 있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누리집의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고객센터 화면. 화면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다

1

채무조정안을 쓰기 어려우면 빼고 낼 수 있는지 묻는다. 한 은행은

그렇게 안내한다.

확인하는 곳 · 요청서를 받는 부서. 전화로 물으면 서식도 함께 안내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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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권리는 연체한 날에

생긴다. 그 권리를 알릴 의무는

연체정보를 넘길 때 생긴다. 두

날이 같지 않다.

신용도판단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장기연체 기록이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등록 사유가

생긴다.

3장

권리가 생기는 날과 알려 주는 날이 다르다
이 장이 이 보고서의 중심이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는다.

10만 원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를 넘기는

기준 금액

5영업일 이상 연체 · 나이스평가정보

3개월
한국신용정보원 장기연체 등록 기준

기간

100만 원 초과 · 나이스평가정보

5년
장기연체 기록을 신용평가에 쓰는

기간

빚을 다 갚은 뒤 · 나이스평가정보

제도를 만든 법은 두 가지를 따로 정했다. 하나는 요청할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알릴 의무다.

요청할 권리부터 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이 빚을 연체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10 연체가 조건이다.

연체하기 전에는 이 통로가 없다.

알릴 의무는 두 갈래다. 첫째,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누리집에 올려 두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려 할

때다. 이때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11

둘째 의무가 알림이 도착하는 시점을 정한다. 그 시점은 연체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때다.

그 시점에는 이미 기록이 남기 시작한다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를 넘기는 기준은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이다.12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넘어간다.

다만 연체 기록이 한 건뿐이고 30일 미만, 30만 원 미만이면 평가에 쓰지

않는다.13 그 밖의 경우에는 점수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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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면 다른 기록이 붙는다.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등록 사유가 생긴다. 금융회사는 그날부터 7영업일 안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14

빚을 다 갚아도 장기연체 기록은 5년 동안 평가에 쓰인다. 단기연체 기록은

1~3년이다. 장기연체 기록은 단기연체 기록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

대출금 1천만 원이나 카드대금 5백만 원을 넘겨 등록된 경우가 있다. 90일

안에 갚지 못하면 그 이력이 최장 1년 동안 금융회사에 제공된다.15

<표 3> 연체한 날부터 일어나는 일을 순서대로 놓으면

요청권이 생기는 시점과 신용기록이 남는 시점의 순서

시점 그때 생기는 일 근거를 밝힌 곳

연체 당일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5영업일 이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는 요청권을 문자로

따로 알린다
금융감독원(언론 보도)

5영업일 · 10만 원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를 넘긴다 나이스평가정보

연체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난다
여신금융협회

연체 31~89일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이다 여신금융협회

연체 3개월 · 100만 원 한국신용정보원 장기연체 등록 사유가 생긴다 나이스평가정보

사유 발생 뒤 7영업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KB캐피탈

연체 90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주: 1) 둘째 줄은 은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금융업권에 적용하는 안내 방식이다.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KB캐피탈, 여신금융협회 안내와 금융감독원 개선안 보도를 정리.

표 3의 첫 줄과 셋째 줄 사이가 이 보고서가 찾아낸 자리다. 권리는 첫 줄에서

생기고, 알림은 셋째 줄에 맞춰 온다.

그 사이에 5영업일이 있다. 그동안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본 사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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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의 형태도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6일 이 문제를 다뤘다. 그때까지 채무조정 안내

문구는 연체정보 등록 예정 통지서 아래쪽에 짧게 들어가 있었다.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16

연체가 생긴 뒤 5영업일 안에 문자로 요청권을 따로 알린다. 안내에는

대상인지 여부, 신청 방법, 만나지 않고 신청하는 경로, 담당자 연락처를

넣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6년 1월 말까지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그보다 앞선 2025년 11월 3일에 시작했다.17

고쳐도 시점은 그대로다. 5영업일은 단기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로 넘어가는

시점과 같다. 알림과 기록이 같은 날 움직인다.

<표 4> 갚은 뒤에도 기록은 1년에서 5년 남는다

연체 기록의 종류별 등록 기준과 활용 기간

기록 종류 등록 기준 금액 등록 기준 기간 다 갚은 뒤 활용 기간

CB 단기연체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1~3년

신용정보사 장기연체 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3년

신용도판단정보 100만 원 초과 3개월 이상 5년

90일 미만 연체(KCB)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최장 3년

90일 이상 연체(KCB) 1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최장 5년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 – 확정할 때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

개인회생·파산 공공정보 – 결정할 때 다 갚으면 곧바로 활용 중단

주: 1) 개인워크아웃은 확정하면 연체정보를 해제하고, 1년 동안 약속대로 갚으면 공공정보를 해제한다.

2) 금융회사 채무조정을 받으면 어떤 기록이 남는지는 어느 안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전에 그 회사에 직접 묻는 편이 낫다.

자료: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안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한국신용정보원 상담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를

정리.

표 4의 마지막 두 줄과 나머지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하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다 갚으면 기록을 푼다. 그냥 연체하고 갚은 기록은

3년에서 5년 남는다.

이 차이가 조정을 일찍 요청할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일찍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늦게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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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보기 · 가

이 순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해 빨리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사적

채무조정을 늘리겠다고 밝혔다.18

같은 발표에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었다. 하나는 연체 기간에 빚이 불어나는

것을 제한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폭행과 협박만 금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나친 추심을 규율하는 것이다.

시행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해 2024년 10월 17일이 됐다.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위반을 곧바로 제재하지 않았다.19

제도를 만든 순서가 지금 결과를 낳았다. 요청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는

권리로 두었고, 알림은 금융회사가 이미 하던 통지에 얹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연체 기록이 한 건이고 30일 미만, 30만 원 미만이면

신용평가에 쓰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점수부터 걱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 내 연체가 며칠째인지 센다. 5일, 30일, 90일이 갈림길이다.

확인하는 곳 · 금융회사 앱의 상환 내역.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센다

1

내 신용정보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본다. 무료로 볼 수 있다.

확인하는 곳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credit4u.or.kr), 상담 전화 1544-

66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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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정은 연체에 가까워지는

고객까지 대상에 넣었다. 우리

규정은 연체한 사람부터

대상으로 한다.

Breathing Space

영국의 채무 유예 제도다.

상담사가 등록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강제집행과

연락과 이자 부과가 모두

멈춘다.

4장

다른 나라는 언제부터 보호를 시작하나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을 어디에 두는지 견준다.

60일
영국 Breathing Space의 표준 보호

기간

2026년 8월 · 영국 정부

8,400건
한 달 동안 등록된 Breathing Space

2025년 7월 · 영국 도산청

30일
상환계획을 만드는 동안 회수를

멈추는 기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정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우리 제도와 갈리는 지점은

하나다. 보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다.

영국 · 연체에 가까워지는 단계를 규정에 넣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정은 금융회사가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에 가까워지는

고객을 배려해 대하도록 정한다.20 연체 전 단계가 규정 문언에 들어가 있다.

규정이 드는 조치 예시는 세 가지다. 이자와 수수료를 멈추거나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이 첫째다. 밀린 돈의 상환을 미뤄 주는 것이 둘째다.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자 없이 갚게 하거나 줄인 금액으로 갚게 하는 것이 셋째다.

같은 규정에 알림 의무도 있다. 금융회사는 비영리 상담기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고객이나 대리인이 상환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알리면 금융회사는 회수를

멈춰야 한다. 기간은 보통 30일이고, 진전이 있으면 30일을 더한다.

영국 · 60일 동안 모든 것이 멈춘다

Breathing Space는 채무 상담사와 상담한 뒤 상담사가 대신 신청한다.

신청은 무료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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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은 최대 60일 동안 보호한다. 이 기간에는 세 가지가 멈춘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채권자는 그 빚에 관해 연락할 수 없고, 이자나 수수료를 붙일 수

없다. 정신건강 위기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 30일을 더한다.

2025년 7월 한 달 등록은 8,400건이다. 표준형이 8,286건, 정신건강 위기형이

114건이다.22 2024년 7월보다 14% 많다. 같은 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개인도산은 10,515건이었다.

미국 · 신청서를 내는 순간 멈춘다

미국 파산법의 개인 상환절차는 신청서를 내면 자동중지가 곧바로 생긴다.23

대부분의 추심과 소송과 임금 압류와 채권자 연락이 멈춘다. 함께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소비자채무 추심도 원칙적으로 막힌다.

갚는 기간은 소득으로 갈린다. 한 달 소득이 사는 주의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3년, 높으면 5년이다. 신청 전 180일 안에 신용상담을 받아야 한다.

추심 연락 규정도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규정은 하나의 빚으로 같은

사람에게 7일 동안 7회를 넘겨 전화하면 위반으로 본다.24 통화가 이뤄진

뒤에는 그날부터 7일 안에 같은 빚으로 다시 전화하면 위반으로 본다.

앞의 숫자는 우리 법과 같고 뒤의 규정은 우리 법에 없다.

일본 · 갚을 최저 금액을 계산으로 정한다

일본 개인재생은 담보 없는 빚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인 사람이 신청한다.25

원칙적으로 3년에 걸쳐 빚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갚는다.

갚아야 할 최저 금액에는 기준이 있다. 재산을 처분해 돌려줄 경우의 금액을

넘어야 한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뺀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의

2년분 이상이라야 한다.

<표 5>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이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영국·미국·일본의 제도 비교. 2026년 8월 14일 확인

나라 제도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
연체 전 단계

회수·추심을 멈추는

기간
신청 비용

한국 금융회사 채무조정 연체한 날부터 다루지 않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없음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연체가 우려될

때부터
다룸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다음 날부터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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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제도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
연체 전 단계

회수·추심을 멈추는

기간
신청 비용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연체

대응 규정

연체에 가까워질

때부터
다룸

보통 30일, 진전 있으면

30일 추가
없음

영국 Breathing Space
상담사가 등록한

날부터

연체와

상관없음

60일, 정신건강 위기는

치료 기간에 30일 추가
없음

미국
파산법 개인

상환절차
신청서를 낸 날부터 다루지 않음 절차가 끝날 때까지 310달러

일본 개인재생 법원에 신청한 뒤 다루지 않음 – –

주: 1) 줄표는 확인한 안내에 그 항목이 없다는 뜻이다.

2) 미국 310달러는 신청 수수료 235달러와 관리 수수료 75달러를 더한 값이다.

3) 신용회복위원회 5만 원은 위원회 관리계좌에 내는 신청 수수료다.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우리은행,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정집, 영국 정부 안내, 미국 연방법원행정처 안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규정, 일본

재판소 안내를 정리.

표 5의 넷째 칸이 우리 제도와 갈리는 자리다. 영국은 두 제도 모두 연체 전

단계를 다룬다. 우리는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통로가 연체한 뒤에 열린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상담을 받는다고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들어

보고 정하면 된다.

갚기 어려워질 것 같으면 연체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한다.

연체 전에 갈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사이버지부 cyber.ccrs.or.k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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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무엇을 보고 거절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승인율이 갈리는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5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순서를 고친다. 네 가지를 든다.

30일
연체 전에 갈 수 있는 통로의 연체

기간 상한

신속채무조정 요건 · 여신금융협회

5만 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수수료

금융회사 조정에는 없음 · 우리은행 안내

7영업일
등록 사유가 생긴 뒤 연체정보를

등록하기까지

3개월 되는 날부터 · KB캐피탈

첫째, 알리는 시점을 연체 전으로 옮긴다. 지금 알림 의무는 연체정보를 넘길

때 생긴다. 그때는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때와 겹친다.

영국 규정은 연체에 가까워지는 고객까지 대상에 넣었다. 우리도 연체 전에

알릴 통로가 있다. 상환일에 잔액이 모자라면 금융회사가 먼저 안다.

알림 내용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함께 넣는 방법도 있다. 연체

전에 갈 수 있는 곳이 그곳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절차에는 신청 수수료 5만

원이 든다.

둘째, 거절 기준을 공개한다. 각 회사 안내문은 "내부기준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까지만 적는다. 기준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승인율은 업권마다 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은

19,596건이다. 승인은 8,797건으로 승인율 44.9%다.26

같은 기간 승인율은 보험 99.1%, 여신전문금융 95.2%, 대부 85.5%다.

상호금융은 76.6%, 저축은행은 60.2%다. 신청한 100명 중 45명이 은행에서

조정을 받는다. 보험에서는 100명 중 99명이 받는다.

은행권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깎아 준 사례는 2,051건, 약 99억 원이다.

은행권 채무조정의 14.2%다.27 원금과 이자를 함께 깎은 은행은 18곳 가운데

6곳이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자료로 설명하지 못한다.28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어느 회사에 어떤 계획을 내야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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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정을 받으면 신용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밝힌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확정하면 연체정보를 해제한다. 1년 동안 약속대로 갚으면

공공정보도 해제한다.29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는지는 어느 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정을 가르는 정보다. 기록이 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할지 정하게 두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넷째, 조정 내용의 기준을 다듬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 6월 8일

자료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30

첫째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사람마다 맞춘 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쓰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조정 기준을 고치는

것이다. 셋째는 소액대출 상담과 사후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연구소는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 조정 폭의 상한을 안내문에 적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표 2에서 보듯 상한만 적은 회사와 하한까지 적은 회사가 섞여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회사에서 거절당했다고 다른 절차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절차는 따로 간다.

거절당하면 사유를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한다. 어느 항목에

걸렸는지 적어 달라고 말한다.

확인하는 곳 · 요청서를 낸 부서. 거절 사유는 안내문에 여섯 가지로 적혀 있다

1

조정을 받으면 신용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신청 전에 묻는다.

확인하는 곳 · 해당 금융회사. 답을 받으면 문자나 메일로 남겨 달라고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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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에

28시간이다. 수단은 세 가지

이하로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다.

추심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전화, 방문, 문자,

전자우편, 팩스가 여기 든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6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어디에 전화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하는가.

7회
각 채권별 7일 동안 추심 연락 상한

2026년 8월 · SCI평가정보

28시간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1주 시간 상한

2026년 8월 · SCI평가정보

3개월
수술·입원이나 사망 때 요청할 수 있는

추심 유예

1회 연장 가능 · SCI평가정보

순서대로 하면 된다

먼저 지금 며칠째 연체인지 센다.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센다. 그다음 표 1에서

갈래를 찾는다.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한다. 연체했고 계좌별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돈을 빌린 회사에 요청한다. "채무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요청한 뒤 10영업일 안에 결과가 온다. 조정안을 받으면 다시 10영업일 안에

동의할지 정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가 끝난다.

추심 연락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것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31 단순 통지는 하루

1회까지 횟수에서 뺀다. 닿지 않은 연락과 통화가 끊긴 뒤 같은 날 2회 이내

재통화도 뺀다.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에 28시간까지다. 근무

시간에 전화를 받기 어려우면 그 시간대를 지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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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수단도 줄일 수 있다. 전화, 방문, 문자, 전자우편, 팩스 가운데 세 가지

이하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전화와 방문을 동시에 뺄 수는 없다.

추심을 아예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는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 지원 대상인 경우가 하나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이나 입원을 한 경우도 든다.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든다. 뒤의

두 경우는 각각 한 번씩이다.

확인한 날부터 합의한 기간까지 멈춘다.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좌별 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회사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를 알아본다.

정해지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는 중소금융업권에 적용한 5영업일 문자

안내를 은행에도 적용할지다.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신용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를 공개할지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개선안과 각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안내 화면이다. 안내 화면에 신용기록

항목이 새로 생기면 그때 확인할 수 있다.

연체 일수를 센다. 5일, 30일, 90일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회사 앱의 상환 내역이나 고객센터

1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한다.

확인하는 곳 · 1600-5500, 사이버지부 cyber.ccrs.or.kr. 신청 수수료는 5만

원이다

2

연체 중이고 계좌별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그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한다.

확인하는 곳 · 각 회사 누리집의 채무조정 안내 화면. 신청 방법이 회사마다

다르다

3

추심 연락이 잦으면 시간대와 수단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다.

확인하는 곳 · 추심을 담당하는 회사. 요청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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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채무조정

빚의 이자나 원금을 깎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 다시 정하는 것이다. 빚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한 사람이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빚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한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다. 연체 31일부터 89일 사이인 사람이 신청한다. 금리를

30~70% 깎는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다.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이 신청한다. 원금 일부를 깎아 준다.

개인회생

법원 절차다.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한다.

기한이익 상실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이 깨져서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다.

공공정보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를 밟은 기록이다. 신용평가에 쓰인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실 · 개인채무자보호법」. ccrs.or.kr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590&CONTENTS_NO=3)

(2026년 8월 14일 확인)

2. [1차]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채무조정」. ccrs.or.kr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300) (2026년 8월 14일 확인)

3. [1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ccrs.or.kr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30) (2026년 8월 14일 확인)

4. [1차]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ccrs.or.kr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520&CONTENTS_NO=1) (2026년

8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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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여신금융협회, 「신용회복지원 안내」. customer.crefia.or.kr

(https://customer.crefia.or.kr/) (2026년 8월 14일 확인)

6. [1차] 한국씨티은행,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citibank.co.kr

(https://www.citibank.co.kr/CusBoclCnts0700.act) (2026년 8월 14일 확인)

7. [1차] 하나은행, 「채무조정 안내」. m.kebhana.com

(https://m.kebhana.com/cont/customer/customer09/index4.jsp) (2026년 8월 14일

확인)

8. [1차] 비씨카드,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및 신청」. bccard.com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1198) (2026년

8월 14일 확인)

9. [1차] 하나생명보험, 「채무조정 요청 방법 및 서식」. hanalife.co.kr

(https://www.hanalife.co.kr/csc/complaintillegal/debtAdjustmentAdvice.do) (2026년

8월 14일 확인)

10. [1차] 생명보험협회, 「채무조정 제도 안내」. klia.or.kr

(https://www.klia.or.kr/consumer/debt/debtSettlement.do) (2026년 8월 14일 확인)

11. [1차] 다올저축은행, 「채무조정제도안내」. daolsb.com

(https://www.daolsb.com/fcpInfo/publComplaints/freeWorkout.do) (2026년 8월 14일

확인)

12. [1차] 중국은행 서울지점,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pic.bankofchina.com

(https://pic.bankofchina.com/bocappd/korea/202502/P020250205653756392617.pdf)

(2026년 8월 14일 확인)

13. [1차]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안내」. ksure.or.kr

(https://www.ksure.or.kr/rh-kr/cntnts/i-795/web.do) (2026년 8월 14일 확인)

14. [1차] 한양증권, 「채무조정안내」. m.hygood.co.kr

(https://m.hygood.co.kr/contents/06/03/060302) (2026년 8월 14일 확인)

15. [1차] 강원신용보증재단,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gcgf.or.kr

(https://www.gcgf.or.kr/gcgf/cm/conts/contsView.do?mi=1092&contsId=1052) (2026년

8월 14일 확인)

16. [1차] 우리은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spot.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FNS0045) (2026년 8월 14일 확인)

17. [1차] SCI평가정보,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sci.co.kr

(https://www.sci.co.kr/cio/obligationsOfDebtCollectorsRightOfIndividualFinancialDebt

or.do) (2026년 8월 14일 확인)

18. [1차]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niceinfo.co.kr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4_2.nice) (2026년 8월 14일 확인)

19. [1차]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allcredit.co.kr

(https://www.allcredit.co.kr/down/KCB_Credit_Evaluation_System.pdf) (2026년 8월

14일 확인)

20. [1차] KB캐피탈, 「연체정보 등의 등록」. m.kbcapital.co.kr

(https://m.kbcapital.co.kr/cstmrPtct/fnncCstmrRght/ovrdInfoRgst.kbc) (2026년 8월

14일 확인)

21. [1차]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상담」. credit4u.or.kr

(https://www.credit4u.or.kr:2443/cnsl/faqList.do) (2026년 8월 14일 확인)

22. [1차]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slb.scourt.go.kr (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statistics/stat_file03.pdf)

(2026년 8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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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차]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slb.scourt.go.kr (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statistics/stat_file02.pdf)

(2026년 8월 14일 확인)

24. [1차] 영국 정부, 「Options for paying off your debts · Breathing Space」. gov.uk

(https://www.gov.uk/options-for-paying-off-your-debts/breathing-space) (2026년 8월

14일 확인)

25. [1차] 영국 도산청, 「Individual Insolvency Statistics July 2025」.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dividual-insolvencies-july-

2025/commentary-individual-insolvency-statistics-july-2025) (2026년 8월 14일 확인)

26. [1차]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 Handbook CONC 7.3」. handbook.fca.org.uk

(https://www.handbook.fca.org.uk/handbook/CONC/7/3.html) (2026년 8월 14일 확인)

27. [1차] 미국 연방법원행정처, 「Chapter 13 Bankruptcy Basics」. uscourts.gov

(https://www.uscourts.gov/court-programs/bankruptcy/bankruptcy-basics/chapter-

13-bankruptcy-basics) (2026년 8월 14일 확인)

28. [1차]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Regulation F · 1006.14」. consumerfinance.gov

(https://www.consumerfinance.gov/rules-policy/regulations/1006/14/) (2026년 8월

14일 확인)

29. [1차] 일본 재판소, 「個人再生」. courts.go.jp

(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minzi/minzi_25_18/index.html)

(2026년 8월 14일 확인)

30. [1차]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사적 채무조정제도 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 2026년 6월 8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

ac=0000205525) (2026년 8월 14일 확인)

31. [1차]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법률 제정안」, 2022년 12월 13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datecount=&num=233269) (2026년 8월 14일 확인)

32. [2차] 전자신문(2025년 10월 20일), 헤럴드경제(2026년 1월 6일) · 중소금융업권 5영업일

안내 시행 교차 확인

33. [2차] 알파경제(2026년 1월 6일), 데일리팝(2026년 1월 7일) · 금융감독원 채무조정 안내

개선안 교차 확인

34. [2차] 청년일보(2025년 10월 27일), 시사저널(2025년 10월 27일) ·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승인 건수 교차 확인

35. [2차] 법률신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법률의 시행과 그 영향」. 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6) (2026년 8월 14일

확인)

36. [2차] 로앤비, 「연체자,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lawnb.com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1D886FD6E46A) (2026년 8월

14일 확인)

각주
1.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한 사건만

센 값이고 전국 값이 아니다.

2. 중위값 9,696만 원과 평균값 15,888만 원이

함께 실려 있다. 이 보고서는 큰 금액 몇 건에

덜 흔들리는 중위값을 본문에 썼다.

3.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사건

통계다. 조사 대상 사건 건수가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아 표본 크기를 밝히지 못한다.

4. 파산 원인은 중복 응답이다. 세 항목을 더하면

100%를 넘는다.

5.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채무조정 안내.

6. 확인한 아홉 개 회사 안내문에 모두 같은

값으로 적혀 있다.

7.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업무를 맡긴

경우에만 이 절차를 처리한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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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씨티은행, 중국은행 서울지점,

강원신용보증재단, 생명보험협회 안내문에서

확인했다. 회사마다 항목 수가 조금씩 다르다.

9.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한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가 여기 든다.

10.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 조항이다.

연체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11. 같은 법의 채무조정 안내 조항이다. 게시판·

누리집 공개 의무와 연체정보 제공 시 통지

의무를 함께 정한다.

12.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안내.

CB단기연체정보 기준이다.

13.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14. KB캐피탈 연체정보 등록 안내.

15.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안내. 대출금

1천만 원, 카드대금 5백만 원이 기준이다.

16.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결정을 전한

알파경제와 데일리팝 보도다. 두 매체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7. 저축은행 시행일은 전자신문 보도,

중소금융업권 전체 시행은 헤럴드경제

보도다. 두 매체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8. 금융위원회 2022년 12월 13일 제정안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19. 시행일과 계도기간은 법률신문과 로앤비

자료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20.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규정집 CONC 7.3.

21. 영국 정부 Breathing Space 안내.

22. 영국 도산청 2025년 7월 개인도산 통계.

23. 미국 연방법원행정처 안내.

24.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규정.

25. 일본 재판소 개인재생 안내.

26.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청년일보와 시사저널 두 매체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27. 업권별 승인율과 원리금 감면 건수도 같은

자료의 값이다. 표지와 요약과 숫자 상자에는

넣지 않았다.

28. 각 회사 안내문은 내부기준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기준의 내용은 어느

안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29.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공시에서 각각 확인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30. 한국금융연구원 2026년 6월 8일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31. SCI평가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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